[image: image11.jpg]




[image: image1.jpg]




조정래의 대하소설 뮤지컬로 탄생하다!
대형 창작 뮤지컬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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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컴퍼니는 오는 7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LG아트센터에서 창작 뮤지컬 <아리랑>을 공연한다. 
천 만 독자에게 사랑 받은 소설 <아리랑>, 뮤지컬로 새로운 생명력을 얻다. 
뮤지컬 <아리랑>은 천만 독자에게 사랑 받은 작가 조정래의 대하소설을 뮤지컬화 한 작품으로 일제강점기, 파란의 시대를 살아냈던 민초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투쟁의 역사를 담아낸 작품이다. 신시컴퍼니가 지난 2007년 <댄싱 섀도우> 이후 8년의 공백을 깨고 야심 차게 준비한 대형 창작뮤지컬로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공연되어 더욱 의미 있는 작품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운명처럼 이끌릴 수밖에 없었다”는 배우들, <아리랑>으로 최고의 뮤지컬에 대한 각오를 바치다. 
뮤지컬 <아리랑>은 뮤지컬 계에서도 특히 실력 있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 기대감을 높인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 의식 있는 양반 송수익은 뮤지컬 계의 대표 배우 서범석과 빼어난 연기력의 안재욱이 맡아 작품의 중심을 잡는다. 어지러운 시대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양치성 역은 항상 선한 역으로 존재감을 과시해왔던 김우형과 카이가 출연하여 새로운 악역의 탄생을 기대하게 한다. 고난과 유린의 세월을 몸소 감내하는 수국 역은 윤공주와 임혜영이 맡아 한국여인의 강인함을 보여줄 것이며, 수국의 친구로서 또한 수난의 나날들을 이겨내는 옥비 역은 국립창극단의 히로인 이소연이 출연하여 판소리와 뮤지컬 음악을 오가며 한국의 멋과 흥을 관객들에게 오롯이 선사한다. 또 수국의 사랑 득보 역은 뮤지컬 <원스>의 주인공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이창희와 연극배우 김병희가 번갈아 출연하여 우직하고 선한 한국남자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대배우 김성녀가 감골댁으로 출연하여 인고의 어머니상을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승화시킬 예정이다. 
세련됨과 역동성으로 한국의 역사를 말하는 <아리랑> 무대 메커니즘 
3년여에 걸쳐 기획 제작된 뮤지컬 <아리랑>은 12권의 소설 속 아픔의 역사를 감골댁 가족사 중심으로 재편하여 우리 민족의 저항과 투쟁 정신, 그리고 인간의 삶을 그린다. 특히, 환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던 아리랑의 다양한 변주를 포함한 50여곡의 음악들이 기대를 더하게 한다. 그리고, 뮤지컬 <고스트>의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트레블레이터와 미니멀하면서도 한국적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무대, 그리고 LED와 조명을 이용한 스펙터클한 장면구성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이다.  
명실상부 최고의 스태프들이 한 마음으로 <아리랑>을 노래하다. 
공들여 창조하는 작품인 만큼 창작진의 면모조차 매우 화려하다. 12권의 장편 소설을 2시간 40분의 컴팩트한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극작가는 연극 <푸르른 날에>, <칼로막베스>, <변강쇠 점 찍고 옹녀>등의 각색과 연출, 최근 각광받은 뮤지컬 <원스>의 윤색과 가사 작업으로 연극계와 뮤지컬 계에 큰 방점을 찍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극작가 고선웅이다. 고선웅은 뮤지컬 <아리랑>에서 극작뿐 아니라 연출까지 맡아 특유의 에너지 넘치면서도 감성 가득한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또 작곡은 <화선 김홍도>, <템페스트>등 대표적인 한국 뮤지컬들과 수많은 국악작품들에서 명성을 얻은 작곡가 김대성이 맡아 한국의 미와 정서가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음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폴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컨템포러리 안무가 김현이 참여하며, 무대디자인은 무대예술의 대표자로서 수많은 화제작을 창출한 박동우, 조명은 <댄싱 섀도우>에서 섬세함의 극치를 보여준 영국의 조명디자이너 사이먼코더(Simon Corder)가 맡는다. 
특히, 우리 배우들을 고난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민초들의 시대로 안내할 의상은 <군도>, <상의원> 등의 의상을 담당했던 영화계의 독보적인 의상디자이너 조상경이 맡아 철저한 고증이 뒷받침 된 섬세한 의상으로 관객들을 만족시킬 것이다. 영상디자인은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에서 신선하고 아름다운 영상미를 선보였던 고주원이 맡는다. 
운명처럼 <아리랑>을 만난 최고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뤄낸 하모니로, 뮤지컬 <아리랑>은 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품으로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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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 개요
*공연명: 뮤지컬 <아리랑>
*공연일정: 2015년 7월 16일(목) – 9월 5일(토) * 7월 11일(토) - 7월 15일(수) : 프리뷰 
*공연시간: 화-금 8시/ 토 3시, 7시 30분/ 일 2시, 6시 30분/ 월 공연 없음
*공연장소: LG아트센터
*티켓가격: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 6만원
*출연: 서범석, 안재욱, 김우형, 카이, 윤공주, 임혜영, 김성녀, 이소연, 이창희, 김병희 외
*스태프: 원작 조정래, 프로듀서 박명성, 극본•연출 고선웅, 작•편곡 김대성, 안무 김현, 음악감독 오민영, 무대디자인 박동우, 조명디자인 Simon Corder(사이먼코더), 음향디자인 김기영, 영상디자인 고주원, 의상디자인 조상경, 분장디자인 김유선, 소품디자인 조윤형, 기술감독 유석용, 무대감독 김재홍, 조연출 이지영 
*주최: SBS, 신시컴퍼니
*협찬: 우리은행, KB금융그룹, IBK 기업은행, 호반건설, 올레 멤버십, 메이크 업 포에버, 딤채, 위니아, 스마트 저축은행, 포스코 에너지 
*후원: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티켓예매: 1544-1555(인터파크) / 02-2005-0114(LG아트센터)
뮤지컬 <아리랑> 홍보담당
최승희 010.7541.5324 / 070.4619.2811 / heeya0929@iseensee.com
장유진 010.5149.0806 / 070.4619.2812 / jyj@iseensee.com
박지현 010.8653.0578 / 070.4619.2824 / jhpark@iseensee.com
웹하드 (www.webhard.co.kr) ID: seensee1 / 비밀번호: 1234 / 뮤지컬 <아리랑> 폴더
2. 뮤지컬 <아리랑> 소설에서 뮤지컬까지
1> 12권의 소설이 뮤지컬로 새로운 생명을 얻다.
천 만 독자에게 충격과 감동을 선사한 국민 대하 소설 <아리랑>은 일제 침략부터 해방기까지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과 투쟁 이민사를 다룬 대서사시이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가 <한국일보>에 원고지 2만 매의 분량으로 연재한 원고는 제 1부 <아, 한반도>, 제 2부 <민족혼>, 제 3부 <어둠의 산하>, 제 4부 <동트는 광야>의 전체 4부로 구성되었다. 1990년 12월 연재 시작, 1995년 8월 총 2만매의 대장정을 끝내고 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제 12권을 출간함으로써 완간되었고, 현재까지 천만 독자에게 널리 읽히고 있다. 이 작품은 박제된 민족의 역사에 강인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리 민족의 뜨거운 숨결과 기상을 되살려낸 작품이다. 
조정래 작가는 “ 우리 역사는 지울 수도 없고, 지워서도 안 된다. 식민 지배 하를 극복하고 살아냈던 그것이 바로 민족 정체성의 뿌리이고 핵심이다. 뮤지컬로 다른 생명을 받은 <아리랑>을 통해 우리 국민이 응집되고 단결될 수 있길 소망한다. 민족적 증오와 울분에 공감하고, 우리 선조들의 힘든 인생사를 통해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작품이 탄생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뮤지컬 <아리랑>의 프로듀서 박명성은 “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우리의 아픈 과거를 한번은 매듭지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기반 위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다. 그래서 <아리랑>을 선택했다. <아리랑>이 바로 우리의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작품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진지하게 만들어간다면 이것이 세계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각오를 말했다. 
그래서 뮤지컬 <아리랑>은 태어났다. 
침략부터 해방기까지 다뤘던 방대한 원작과는 달리 뮤지컬 <아리랑>은 20년대 말까지로 시간을 한정했으며 소설의 수백 명의 인물들은 감골댁 가족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필요한 만큼 소설에 없는 관계의 설정도 이루어졌다. <아리랑>을 각색한 고선웅은 “누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면 그 영광은 내가 차지하고 싶었다. 심장이 더워지고 살갗이 바짝 돋는 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소설에 잘 담겨진 미덕을 굳이 무대언어로 장황하게 바꾸기 보다는 무대 언어에 맞는 소설의 강점을 잘 살리려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원작이 가진 진정성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고 각색의 소감을 밝혔다.  
2> 왜 또 다시 <아리랑>이어야 하는가
아리랑을 한다고 하면 “심란하겠군. 아픈 이야기잖아. 고통 받기 싫어” 라고 혹자는 생각할 것 같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아리랑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를 보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풍요는 우리 선조들이 버텨내고 지켜내며 뿌려온 씨앗이다.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은 파란과 곡절이 많았던 일제강점기, 그 때 우리의 터전과 민족의 신념을 털어내고 던져 버렸다면 우리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 자명한 진실의 역사 속의 민초들의 삶에는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선택해야만 했던 극적인 순간의 연속이 있다. 뮤지컬적인 문법을 통해 그 점을 온전하게만 드러내 보인다면,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숭고했던 삶을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겐 좋아도 불렀고 슬퍼도 불렀던 노래, 쫓겨간 만주에서도 불렀고 하와이에서도 불렀던 노래, 새 생명이 시작될 때도 불렀고 생명이 한 줌 재로 떠날 때도 불렀던 ‘아리랑’이 있다. 그렇게 ‘아리랑’은 우리 국민의 삶과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뮤지컬 <아리랑>의 각색뿐 아니라 연출을 맡은 고선웅은 “그 어느 때라도 진실과 본질은 진부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절대 슬프지 않은 아리랑을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슬픔을 딛고 압도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관객들은 우리 뮤지컬 <아리랑>을 통해 “보지 않고선 말할 수 없어. 내 안에 아리랑이 있어.”라고 말하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연출의 각오를 말했다. 
3> 뮤지컬 <아리랑> 제작 과정 
· Pre - Production 
-2013년 3월~8월: 원작 라이선스 획득, 극본가 섭외 및 트리트먼트 초고
-2013년 8월~2014년 9월: 극본 수정 진행, 음악 구성 완료
-2014년 2월: 1차 리딩 워크샵 / 2014년 4월: 2차 리딩 워크샵
-2014년 10월~2015년 2월: 배우 및 제작 스태프 섭외, 음악 작곡 완료, 극본 수정 진행
-2015년 1월~2015년 3월: 배우 워크샵, 제작파트 디자인 컨셉 확정, 
                         음악 편곡 작업, 극본 수정 및 보완 진행
· Production 
-2015년 3월~: 공연 기획 및 홍보 방향 정리
-2015년 4월 13일: 캐스팅 발표
-2015년 4월 15일: 낭독회
-2015년 4월 28일: 1차 티켓 오픈
-2015년 5월 18일~: 상견례 및 연습 진행 
-2015년 6월 22일: 쇼케이스 
-2015년 6월 22일~: 공연 셋업 시작
-2015년 7월 4일: Cast On Stage
-2015년 7월 11일~: 공연 시작 
3. 뮤지컬 <아리랑>의 특징 
1> Music – 서양의 음악적 문법 위에 ‘아리랑’의 다양한 변주와 반복, 전통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든 아름다운 선율
평소 조정래 선생의 사상을 존경했고, 고선웅의 대본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하는 작곡가 김대성은 “뮤지컬 <아리랑>이 음악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뮤지컬로 보여지길 바라고, 2시간 40여분의 시간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한다. 
19인조 정통 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어쿠스틱한 선율을 통해 감동을 선사할 뮤지컬 <아리랑>음악은 전통적인 요소들을 극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으며 다양한 변주와 반복이 주는 즐거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노력했다.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등 전통적인 서양 악기에 해금과 북만을 덧입혀 만든 <아리랑>만의 음악세계는 사철가, 토속적 농요 등 우리의 전통을 극 안에서 감동적으로 체험하도록 했으며 특히 사철가는 화성을 깔아 서양음악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다. 또한 극 중에서 ‘아리랑’은 총 3종류가 쓰이며 관객들에게 친숙함과 감동을 선사한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신 아리랑의 각종 변형과 진도 아리랑, 강원도의 메나리 적인 아리랑까지 전부 섭렵하여 이 작품의 인물들이 한반도 전체 민초의 모습으로 확산하도록 하였다.“우리 민족을 위해 작곡을 하고 싶었다.”는 김대성 작곡가의 담담한 변처럼 우리 겨레의 음악 ‘아리랑’을 포함하여 ‘꽃이여’, ’절정’ 등 작곡가 김대성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아리랑>의 50여곡(BGM 포함)의 음악들은 관객들의 뇌리에 남아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2> Choreography – 가장 현대적인 몸짓으로 과거를 말하다.
현재 폴란드의 유명 컨템포러리 댄스 컴퍼니 Art Color Ballet의 안무가로 활동중인 안무가 김현은 뮤지컬 <아리랑>의 안무를 통해 현 시대의 춤의 흐름을 우리 민족의 흥과 잘 녹여 호소력 있게, 그리고 거부감 없이 과거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안무를 기획하고 있다. 
폴란드의 컨템포러리 안무에서도 항상 한국적인 색채를 항상 가미해 왔고, 뮤지컬 <꽃신>을 통해 연출과 한 몸이 되는 인상적인 안무작품을 완성한 바 있는 그는 특히 송수익과 의병들이 나오는 장면 등 몹 씬에서 위력을 발휘 할 것을 자신했다. 가장 세련되고 현대적인 몸짓으로 발현될 과거의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Stage & Projection- 관객의 눈 앞이 아닌 머리 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가장 현대적인 무대
뮤지컬 <아리랑>은 방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만큼 30장면이 넘는 씬 체인지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하와이에 역부로 팔려 간 방영근이 여러 씬에서 불쑥불쑥 고개를 내민다. <아리랑>이라는 소설을 무대라는 곳에 2시간 40분동안 옮기기에 가장 적당한 선, 적당한 틀걸이로써 무대를 선택해야만 했기에 연출 고선웅과 무대디자이너 박동우는 ‘단순한 그릇에 다양한 장면을 담고, 담기는 장면에 따라 그릇을 달라 보이게 하기’ 로 결심했다. 
흙벽으로 발린 전통 서민가옥에서 모티브를 얻은 무대는 삶의 터전과 길을 표현하는 미니멀하고확 트인 무대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30장면을 담아야 하기에 스피디 해야 하는 무대는 첨단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환을 위해 극의 흐름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인물들의 역동적 움직임을 위해 트레블레이터를 적극 사용, 시종일관 무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뮤지컬 <아리랑>에서는 무대가 곧 영상이고 영상이 곧 무대다. 아리랑이라는 소재에 일견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2.5mm 간격의 무빙 LEC 스크린을 사용하여 일루전(illusion)을 위한 영상보다는 정서와 분위기를 표현하는 영상의 사용에 중점을 둘 것이다. 특히 LEC의 장점인 반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크린의 앞과 뒤를 연기공간으로 사용, LED무대에서 주로 느낄 수 있었던 단절감을 없애고 보다 역동적 무대를 구현할 예정이다. 
4> Lighting – 심플한 무대를 빛으로 가득 채워 완성하다.
뮤지컬 <댄싱새도우>를 통해 신시컴퍼니와 인연을 맺었던 영국의 조명디자이너 사이먼코더(Simon Corder)는“12권의 책을 한 권의 대본으로 줄였음에도 탄탄한 줄거리가 인상적이었다. 힘겨운 시대를 살았던 한 가족사의 이야기이지만 보편적인 상황을 잘 함축한 서사성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겼기에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 현대적이며 추상적 무대의 사용으로 조명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나에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고 이국적 작품에 참여하는 소감을 밝혔다. 수많은 오페라를 통해 다른 언어로 작업하는 것에 익숙하고 음악과 조명의 조화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다양한 경험을 한 바 있는 사이먼코더의 조명은 <댄싱섀도우>로 한차례 보여준 것과 같이 절제하면서도 섬세하고 극적인 표현을 극대화 시키는 조명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5> Costume –해박한 일제 강점기 시대에 대한 이해를 통한 완벽한 고증, 그리고 이유 있는 변형을 추구할 의상
의상디자이너 조상경은 수많은 영화들을 통해 항상 정석에 가까운 의상을 추구하면서도 세련됨과 연출이 추구하는 감성을 놓치지 않는 의상디자이너다. 유려하고 완성도 높은 작업들로 인해 영화계의 명감독들에게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으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그녀에게도 뮤지컬 <아리랑>은 거부할 수 없는 작품이었다. 
첫 대형 뮤지컬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아리랑>의 프로포즈에 화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시대 의상들의 작업을 통해 축적된,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 완벽한 이해 때문이었다. 첫 미팅부터 해박한 지식들을 통해 오히려 의상의 다양한 변형과 방향성을 연출에게 제시할 정도로 유능한 면모를 보였던 조상경 의상 디자이너. 그녀가 보여줄 아름다운 무대 의상들이 배우들을 만나고 그들을 완벽하게 과거의 시대로 데려가 줄 것이기에 이 무대가 더욱 기대된다. 
4. 뮤지컬 <아리랑>의 배우들 
1>송수익  -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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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에 합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배우 안재욱
데뷔 21년차, 한류열풍의 1세대. TV,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모든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사람들을 웃고 울렸던 배우 안재욱. 그가 이번에 새롭게 보여줄 인물은 뮤지컬 <아리랑>에서 의식 있고 진취적인 양반이자 독립운동가 ‘송수익’이다. 양반의 집에서 태어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옳은 길이라 믿는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송수익’은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면의 고뇌를 표현해야 하는 어려운 캐릭터로 뛰어난 연기력을 필요로 하는 배역이다. 안재욱은 21년간 쌓아온 내공으로 뮤지컬 <아리랑>을 이끌어 가는 ‘송수익’ 역에 가장 적합한 배우이다. 그는 “처음 <아리랑> 대본을 받고 쉽게 읽히는 대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일독을 하면서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작품에 합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 <아리랑> 합류 이유를 밝혔다.
프로필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태양왕/ 잭 더 리퍼/ 락 오브 에이지/ 아가씨와 건달들/ 베이비 베이비 
[연극] 나비처럼 자유롭게/ 한 평 반짜리의 혁명
[영화] 트라이앵글/ 하늘정원/ 키스할까요?/ 찜
[방송] 빛과 그림자/ 사랑해/ 미스터 굿바이/ 오!필승 봉순영/ 선녀와 사기꾼/ 엄마야 누나야/ 별은 내 가슴에/ 해바라기/ 짝 외 다수 
[앨범] 20주년 앨범 ‘One Fine Day’/ 미니앨범 ‘At This Moment’/ 미니앨범 ‘Best Friend’/ 미니앨범 ‘사랑에 살다’/ 미니앨범 ‘그녀에게…’/ 5집 ‘Sounds Like You’/ 4집 ‘Reds in Anjaewook’/ 3집 ‘Yesterday’/ 2집 ‘Memories’/ 1집 ‘Forever’ 외 다수
[수상] 2010 제 1회 서울문화예술대상 문화예술 월드스타부문 대상/ 2007 KBS 연예대상 최우수 라디오 DJ상/ 2004 그리메상 최우수 남자연기자상/ 2004 KBS 연기대상 최우수연기상, 베스트커플상/ 2001 문화관광부 선정 오늘의 젊은 예술가 상/ 2000 MBC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1998 제 19회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 1997 KBS 가요대상 신인가수상, 10대 가수상/ 1997 MBC 연기대상 인기상,커플상/ 1996 MBC 연기대상 남자우수상/ 1996 제 32회 백상예술대상 TV 남자신인연기상/ 1994 MBC 연기대상 신인연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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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를 위해 힘썼던 치열한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배우 서범석
뮤지컬 <아리랑> 캐스팅이 시작되고, ‘송수익’ 역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 배우가 바로 서범석이었다. 중후한 신사 이미지는 물론 시원한 가창력을 가진 배우 서범석, 어떤 역할을 맡아도 자신만의 색을 입힐 줄 아는 배우 서범석, 그런 그가 ‘송수익’을 그려내는데 가장 적합한 배우라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창작 뮤지컬에 대한 애정이 깊은 배우 서범석, 뮤지컬 <아리랑> 제안 받았을 때 의미 있는 작업에 동참해야겠단 결심을 했고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배우 서범석은 뮤지컬 <아리랑>에 가장 먼저 합류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이라면 꼭 한번쯤 되짚어 보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이 작품을 통해 저도 민족과 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중후한 신사부터 코미디까지 어떤 작품 어떤 역할을 맡아도 자신만의 색을 입힐 줄 아는 배우 서범석의 ‘송수익’이 기대되는 이유다.
프로필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서편제/ 맨 오브 라만차/ 노트르담 드 파리/ 명성황후/ 지킬 앤 하이드/ 블루 사이공/ 지하철 1호선/ 뿌리 깊은 나무/ 꽃신/ 들풀2/ 아르센 루팡/ 햄릿/ 모차르트/ 미드 썸머/ 삼총사/ 라디오 스타/ 여보 고마워/ 라디오스타/ 사랑은 비를 타고/ 하루/ 위대한 갯츠비/ 미스터 마우스/ 불의 검/ 겨울 나그네/ 동숭동 연가
[연극] 취미의 방/ 클로저/ 부활
[영화] 검은손/ 산타바바라/ 배우는 배우다/ 내가 고백을 하면/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방송] 황홀한 이웃/ 천사의 선택/ 꽃미남 라면가게/ 넌 내게 반했어 
[수상] 2009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남우주연상/ 2008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조연상/ 2008 대구뮤지컬어워즈 최고스타상 
2>양치성 - 암울했던 시대가 만들어낸, 짐승이 되어버린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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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배우 김우형
선이 굵은 반듯한 얼굴과 훌륭한 신체 조건으로 2005년 데뷔와 동시에 주인공을 손에 쥔 행운의 배우 김우형. 10년동안 뮤지컬 무대에서 주연배우로 활동하며 그는 첫 데뷔가 행운이 아니라 실력이었음을 증명해 보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런 그가 10주년이 되는 올해 선택한 공연이 창작뮤지컬 <아리랑>이다. 그는 “대본을 읽고 심장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아리랑>과 조우를 말했다. 더불어 “오랜만에 창작 작품을 하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소재가 소재인 만큼 배우로서 갖게 되는 책임감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가슴 깊이 울림을 전할 수 있는 작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이 작품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프로필
[뮤지컬] 조로/ 고스트/ 레미제라블/ 번지점프를 하다/ 지킬 앤 하이드/ 아이다/ 미스사이공/ 달콤한 나의 도시/  쓰릴미/ 나쁜 녀석들/ 컨페션/ 대장금/ 올슉업/ 그리스 
[수상] 2011 제17회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 2007 더뮤지컬어워즈 남우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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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 수도 없고, 또 잊지도 말아야 할 우리 역사를 이야기 하는 아리랑,
여기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배우 카이
뮤지컬 <아리랑>에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 시대가 만든 악역 ‘양치성’에 카이가 캐스팅 되었다. 반듯한 외모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그에게 들어오는 배역은 늘 ‘상류층 배역’ 이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다시 태어나면 제대로 비뚤어져보고 싶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모범적인 캐릭터를 스스로 깨뜨리고 싶은 열망이 컸다. 그런 그에게 ‘양치성’ 이라는 인물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기존에 제가 맡아왔던 모범적이고 선한 캐릭터에서 벗어나 애환을 지닌 악역 ‘양치성’이라는 입체적인 인물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뮤지컬 <아리랑>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 입니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변신을 즐기는 사람. 그의 도전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프로필

[뮤지컬] 팬텀/ 마리 앙투아네트/ 드라큘라/ 두 도시 이야기/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앨범] 2014 드라마 ‘삼총사’ OST/ 2014 정규앨범 2집 <KAI in ITALY>/ 2013 디지털싱글 <FIRST CHRISTMAS>/ 2012 디지털싱글 <울게하소서>/ 일본 정규앨범 <In The Name of Love>/ 디지털싱글 <눈을 감으면(브람스를 들으며)>/ 일본 데뷔 싱글 <WHEN I CLOSE MY EYES>/ 2011 정규앨범 <I AM KAI>/ 2010 디지털싱글 <Clad Meets Piano>/ 2009 디지털싱글 <Edge Walker>/ 2008 MBC 드라마넷 <별순검 시즌2> OST/ 디지털싱글 <미완(未完)>
[수상] 2012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신인상/ 2009 오사카국제콩쿨 성악부분 입상/ 2007 동아콩쿨 입상/ 2002 한국 슈베르트 콩쿨 입상
3>방수국 - 억센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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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서 느꼈던 감동을 공연으로 더 크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 윤공주
가녀린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유연한 몸놀림으로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는 독보적인 배우 윤공주. 그녀가 뮤지컬 <아리랑>에서 억센 운명의 소용돌이를 견디고 또 살아낸 ‘방수국’ 역을 맡았다. 윤공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었고, 최고의 스태프와 실력 있는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는 소감을 전했다. 매 공연마다 다른 색깔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배우가 되고자 늘 노력하는 배우인 윤공주. 그런 그녀가 기구한 삶 속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방수국’을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프로필
[뮤지컬] 드림걸즈/ 마리 앙투아네트/ 뱀파이어(일본)/ 태양왕/ 노트르담 드 파리/ 몬테크리스토/ 맨 오브 라만차/ 시카고/ 카페인(한국, 일본)/ 햄릿/ 렌트/ 천국의 눈물/ 틱틱붐/ 생명의 향해/ 올슉업/ 웨딩싱어/ 미녀는 괴로워/ 나쁜 녀석들/ 컨페션/ 그리스/ 하루/ 드라큘라/ 겨울나그네/ 사랑은 비를 타고/ 토요일 밤의 열기/ 가스펠
[콘서트] 마지막 설렘 
[앨범] 2013년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OST/ 2007년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OST
[수상] 2014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올해의 스타상/ 2011 한국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 2011 더뮤지컬어워즈 인기스타상/ 2007 한국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 2006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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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보는 관객 모두가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거에요.” 배우 임혜영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한 배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임혜영이 그런 그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방수국’ 역에 캐스팅 되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수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역할의 이름도 수국이에요. 거기서 이 작품과 인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리랑>은 수국 꽃과 같은 임혜영에게 다가왔다. 다양한 작품을 했지만 비슷한 캐릭터를 연기했던 그녀는 전형적인 ‘예쁜’ 캐릭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뮤지컬 <아리랑>에는 예쁜 옷도, 분장도 없다. 단지 비극의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여인만 있다. 새로운 도전이 될 이번 공연에서 배우 임혜영은 그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이다.   
프로필
[뮤지컬] 팬텀/ 레베카/ 태양왕/ 카르멘/ 두 도시 이야기/ 바람의 나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미스사이공/ 브로드웨이 42번가/ 오즈의 마법사/ 지킬 앤 하이드/ 로미오와 줄리엣/ 마이 페어 레이디/ 그리스/ 사랑은 비를 타고/ 판타스틱스/ 살인사건/ 드라큘라
[콘서트] 제야콘서트 <PROMISE 2015>
[방송] KBS2 남자의 자격-청춘합창단
[수상] 2015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여우조연상/ 2009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신인상/ 2009 더뮤지컬어워즈 여우신인상
4>감골댁 -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인고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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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아리랑>은 우리 나라의 아픔과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 김성녀
오랜 세월 연극과 뮤지컬, 마당놀이를 두루 섭렵한,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김성녀가 뮤지컬 <아리랑>에 합류했다. 그녀의 합류가 이 작품에 큰 힘이 되는 이유는 뮤지컬 <아리랑>에서 보여질 우리 가락, 우리 소리가 관객의 정서를 건드려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신시컴퍼니의 창작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배우 김성녀는 흥행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신시와 박명성 대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것입니다.”라며 박명성 프로듀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더불어 “연출 고선웅에 대한 큰 신뢰 역시 이 작품을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믿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탄생할 것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는 소감을 전했다. 
프로필
[연극] 유리동물원/ 벽 속의 요정/ 흑인 창녀를 위한 고백/ 피카소의 여인들/ 디 아더 사이드/ 최승희/ 죽음과 소녀/ 맥베드/ 오장군의 발톱/ 휘가로의 결혼/ 밤으로의 긴 여로/ 바리데기/ 한네의 승천 외 다수
[뮤지컬] 엄마를 부탁해/ 댄싱쉐도우/ 7인의 신부/ 돈키호테/ 영웅만들기/ 포기와 베스/ 에비타
[수상] 2013 국민문화훈장 화관/ 2010 이해랑 연극상/ 2007 한국연급협회 자랑스러운 연극인상/ 2005 동아연극상 연기상, 올해의 예술상/ 2003 김동훈 연극상/ 2000 춘사영화제 여우주연상/ 2000 꽃봉지회 올해의 배우상/ 1996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1993 서울연극제 여자연기상/ 1991 백상예술대상 연기상/ 1991 서울연극제 여자연기상/ 1990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1986 백상예술대상 연기상
5>차옥비 - 갖은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조선의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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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진한 한의 정서가 담겨 있는 작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우 이소연
국립창극단 대표 배우 이소연이 <아리랑>을 통해 뮤지컬 데뷔 무대를 갖는다. ‘차옥비’라는 캐릭터는 ‘예인’으로 우리 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하는 인물. 고운 선을 지닌 얼굴이지만 강인함이 묻어있고 창극을 통해 오랜 기간 연기를 해온 소리꾼 이소연이야 말로 ‘차옥비’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소연은 “창극을 하는 사람으로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처음으로 도전하게 되어 설렌다. <아리랑>은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진한 한의 정서가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가진 재능으로 이 작품을 조금이라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프로필 
[창극] 코카서스의 백묵원/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 변강쇠 점 찍고 옹녀/ 숙영낭자전/ 서편제/ 배비장전/ 수궁가/ 청/ 춘향 2010 
[수상] 2004 임방울 국악대전 판소리 일반부 최우수상/ 2004 승달국악대제전 판소리 일반부 대상 
[기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예술사 및 예술 전문사 졸업/ 송순섭 안숙선 정회석 사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
6>차득보 -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못할 것이 없다. 사랑 앞에 두려울 것이 없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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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작품보다도 우리의 정서에 초점을 맞춘 창작 뮤지컬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 설레고 있습니다. ”배우 이창희
뮤지컬 <원스>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평을 받은 배우 이창희. 이후 여러 작품의 러브콜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하고 <아리랑>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해왔다. 주연으로 자리매김 하는 중요한 시점이었지만 그는 배역의 크기보다는 배우로서 더 발전 할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만 있었다. “좋은 선배님들, 동료 배우들 그리고 고선웅 연출님을 비롯 어마어마한 창작진과 함께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작품보다 우리의 정서에 초점을 맞춘 창작 뮤지컬에 도전할 수 있어 설렙니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프로필 
[뮤지컬] 원스/ 고스트/ 헤이자나/ 미남이시네요/ 쉬 러브즈 미/ 김종욱 찾기/ 그리스/ 궁/ 젊음의 행진/ 록키호러쇼/ 알타보이즈
[연극] 뿌리 깊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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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원작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다고 하니, 또 다른 감동을 주는 
큰 무언가가 만들어지겠구나! 그 작업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배우 김병희
수많은 연극에 출연하며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는 배우 김병희가 ‘차득보’ 역으로 캐스팅 되었다. “훌륭한 원작은 물론 고선웅 선생님에 대한 큰 신뢰로 이 작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 느꼈고, 그 작업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뮤지컬 <아리랑>은 우리 나라의 아픔과 그리고 희망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탄탄한 드라마와 음악적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어 관객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것이라 믿습니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프로필 
[뮤지컬] 원더풀 라이프
[연극] 바카이/ 햄릿/ 에이미/ 피아프/ 똥강리 미스터리/ 맥배드 The Show/ 에쿠우스 

7> 그 밖의 인물들
· 박시범 (방영근 役)

[뮤지컬] 아이 러브 쇼보트/ 올 댓 재즈 – 러브 인 뉴욕/ 내 결혼식에 와 줘/ 쉬 러브즈 미/ 사이드 미러/ 두드림 러브/ 빨래/ 솔로의 단계/ 그리스
[연극] 칠수와 만수/ 옥탑방 고양이/ 모범생들
[영화] 찌라시/ 보이나요/ 서서자는 나무
· 함건수 (공허 役)

[뮤지컬] 빌리엘리어트/ 브로드웨이 42번가/ 지붕 위의 바이올린/ MBC 마당놀이 쾌걸박씨/ MBC 마당놀이 마포황부자/ 마당놀이 삼국지/ 최승희/ 정글이야기 
[연극] 쥐덫/ 리어왕/ 바냐아저씨/ 남사당의 하늘/ 열하일기/ 복어/ 주공행장/ 벽 속의 요정/ 허삼관매혈기/ 빵집/ 한여름밤의 꿈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플랜맨/ 소크라테스의 유언/ 식객: 김치전쟁/ 불꽃처럼 나비처럼/ 쌍화점/ 싸움/ 타짜/ 구미호 가족/ 로망스/ 형사 Duelist/ 슈퍼스타 감사용/ 바람의 전설/ 마지막 늑대 
[드라마] 달려라 장미/ 삼총사/ 무사 백동수/ 짝패/ 별순검 시즌3/ 제중원/ 별순검 시즌2/ 연개소문
· 최명경 (지삼출 役)

[뮤지컬] 공동경비구역 JSA/ 인당수 사랑가/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극] 작은새/ 민자씨의 황금시대/ 밑바닥에서/ 이척보척/ 당신의 의미/ 혼자사는 남자 배성우/ 갈매기/ 문중록/ 산장의 여인/ 살아간다는 것/ 하드보일드 멜랑 콜리아/ 백한덕 브이
[드라마] 힐러/ 개과천선/ 거상 김만덕/ 명가/ 빠스켓 볼/ 추노/ 정글피쉬 2/ 로비스트/ 한성별곡/ 달려라 고등어/ 포도밭 그 사나이
· 한동규 (백남일, 임형사 役)

[연극] M.Butterfly/ 여기가 집이다/ 사회의 기둥들/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여기가 집이다/ 맥베스/ 늘근도둑 이야기/ 십이야/ 삼양동 국화옆에서/ 백야/ 연/ 예술하는 습관/ 달콤한 비밀/ 누가 무하마드 알리의 관자놀이에 미사일 펀치를 꽂았는가?/ 다락방/ 밑바닥에서/ 달수의 저지 가능한 상승/ 걱정만리/ 홍보야 우지마라/ 정약용 프로젝트/ 대한민국 김철식/ 그 여자의 소설
[영화] 암살/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 다섯은 너무 많아/ 형사 Duelist
· 정찬우 (고마다, 일군장교 役)

[뮤지컬] 올슉업/ 꽃신/ 비 내리는 고모령/ 락 오브 에이지/ 삼월이 오면/ 삼총사/ 클레오파트라/ 피터팬/ 카르멘/ 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 지하철 1호선/ 지킬 앤 하이드/ 라롱드/ I do I do
[연극] 오구/ 바보각시/ 에쿠우스/ 블랙햄릿/ 몽타주 엘리베이터/ 코끼리와나/ 그녀의 춤바람
[드라마] 조선추리활극 정약용/ 아테나 전쟁의 여신
[영화] 국제시장/ 강남 1970

· 류창우 (이동만, 학교장, 주장록 役)

[뮤지컬] 시카고/ 황태자 루돌프/ 화선 김홍도/ 장기려 그 사람/ 마리아 마리아/ 로미오앤줄리엣/ 미스사이공/ 지킬 앤 하이드/ 노트르담 드 파리/ 명성황후/ 오페라의 유령/ 사운드 오브 뮤직/ 블루 사이공
[연극] 백년 바람의 동료들 / 천년제국 1623년
· 최영화 (부안댁 役)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금발이 너무해/ 젊음의 행진/ 코러스 라인/ 맘마미아/ 헤어스프레이/ 대장금/ 달고나/ 지하철 1호선/ 카르멘
[연극] 짬뽕
· 심완준 (차갑수/ 조선사내 役)

[뮤지컬] 녹차 정원/ 정도전
[연극] 이영녀/ 유리 동물원/ 단테의 신곡/ 안티고네/ 장화홍련/ 상놈/ 콜렉터/ 중리 외
· 정동진 (미야자와/ 일군 役)

[뮤지컬] 사랑꽃/ 아이다/ 맘마미아/ 언더니스 메모리/ 라디오스타
[연극] 달링/ 라이어/ 산불
· 이재현 (배두성 役)

[뮤지컬] 모차르트/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 썸머스노우/ 락 오브 에이지/ 요덕스토리/ 더 락/ 바울
· 서형훈 (이광민 役)

[뮤지컬] 영우/ 해를 품은 달/ 그날들/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엘리자벳/ 서편제/ 명성황후/ 어머니의 노래
[연극] 나비효과 24

· 강동주 (종수/ 조선사내 役)

[뮤지컬] 킹키부츠/ 시카고/ 고스트/ 아이다/ 캣츠/ 광화문 연가/ 영웅/ 피맛골 연가/ 몬테 크리스토/ 컨택트/ 로미오앤줄리엣/ 침묵의 소리 
[콘서트] 김준수 뮤지컬 콘서트
[방송] Mnet ‘댄싱9 시즌2’

· 길현주 (양태구/ 일군 役)

[뮤지컬] 아이다/ 잭 더 리퍼/ 삼총사
[오페라] 토스카
[무용극] 아베마리아
[안무] 갈라콘서트 ‘그리다’
[수상] 2001 문화체육부 장관배 창작댄스경연대회 대상/ 2008 예술의 전당 주최 뮤지컬 콩쿨 대상
· 유철호 (백인/ 일군 役)

[뮤지컬] 시카고/ 아가씨와 건달들/ 올슉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명성황후/ 대장금
· 이주성 (훈도시/ 일군 役)

· 최광희 (사무라이/ 일군 役)

[뮤지컬] 고스트/ 아이다/ 내 마음의 풍금/ 투란도트/ crazy for you/ 청년 장준하/ 해상왕 장보고
[연극] 허니 허니
· 심건우 (조선사내 役)

[뮤지컬] 드림걸즈/ 황태자 루돌프/ 고스트/ 스칼렛 핌퍼넬/ 락 오브 에이지/ 엘리자벳/ 조로/ 올댓재즈/ 키스미케이트/ 맘마미아!
[연극] 열두개의 성모상
· 윤정열 (일군 役)

[뮤지컬] 로빈훗/ 모차르트/ 레미제라블/ 엘리자벳/ 햄릿/ 피맛골연가 외
· 이승일 (조선사내 役)

[뮤지컬] 올 댓 재즈 - 러브 인 뉴욕/ 태양왕/ 로스트 가든
· 신우석 (일군 役)

[뮤지컬] 고스트/ 아이다/ 아킬라/ 삼총사
· 변효준 (방대근 役)

[뮤지컬] 고스트/ 영웅/ 新행진, 와이키키!/ 명성황후/ 블루사이공
[연극] 천개의 눈/ 오이디푸스 왕/ 타이터스/ 아이에게 말하세요
· 고철순 (조선사내 役)

[뮤지컬] 로빈훗/ 꽃신/ 서편제/ 삼총사
· 고정희 (아낙 役)

[뮤지컬] 고스트/ 아이다/ 비지트/ 미스사이공/ 맘마미아!/ 갬블러/ 헤어스프레이/ 토요일밤의 열기/ 드라큘라/ 댄싱 섀도우
· 최미용 (옥비모/ 아낙 役)

[뮤지컬] 캣 조르바/ 조로/ 프랑켄슈타인/ 레미제라블/ 캐치 미 이프 유 캔/ 에비타/ 바울/ 스팸어랏/ 드림걸즈/ 더 라이프/ 마리아 마리아
· 연보라 (옆집녀/ 아낙 役)

[뮤지컬] 드림걸즈/ 시카고/ 고스트/ 젊음의 행진/ 스팸어랏/ 올슉업/ 미녀는 괴로워/ 대장금/ 풋루스
[오페라] 박쥐
· 지새롬 (손필녀 役)

[뮤지컬] 드라큘라/ 서편제/ 하이스쿨뮤지컬/ 아이다/ 삼총사
· 안민정 (아낙 役)

[뮤지컬] 모차르트/ 모차르트 콘서트
[오페라] Gianni Schichi/ Cavaleria Rusticana/ Rigoletto
[기타] 전주세계소리축제/ DMZ평화음악제
· 김지현 (아낙 役)

[뮤지컬] 싱잉 인 더 레인/ 로스트 가든
[무용] 강경모프로젝트 정기공연/ MODAFE(국제현대무용제) ‘빨간나무’/ 신진안무가전 ‘5.1인치’/ 숨쉬는 껍데기1.2/ 2인무페스티벌 ‘염증’

· 박현선 (아낙 役)

[뮤지컬] 그리스
· 이진경 (기모노녀/ 아낙 役)

[뮤지컬] 버라이어티쇼 ‘카붐’
[창극] 국립극장레퍼토리시즌 ‘메디아’

· 손문 (스윙)

[뮤지컬] 로스트가든/ 백인의 햄릿/ 비밥/ 셰프 자객/ 십이지신
[수상] 영국 ‘2006 UK B-BOY Championship’ 2위/ 영국 ‘2007 Redbull Beat Battle’ 2위
· 이예진 (스윙)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슬럼 앤 리치힐/ 올 댓 재즈 - 러브 인 뉴욕/ 하이파이브/ 뉴 롤리폴리 메모리즈
5. 첨부자료
1> 소설가 조정래는 누구인가? 
전남 승주군 선암사에서 출생.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현대문학’에 소설 <누명>과 <선생님 기행>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주로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및 분단을 배경으로 상처받은 민중들의 삶을 소설로 그려냈다. 1983년부터 쓰기 시작한 대하소설 <태백산맥>은 최고봉으로 칭송 받았으며, 90년대에는 일제 강점기 겨레의 수난과 싸움을 그린 또 하나의 대하소설 <아리랑>을 내놓았다. <태백산맥>과 <아리랑>은 모두 밀리언셀러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조정래의 작품은 문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태백산맥>의 경우 이적 혐의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까지 11년이나 국가보안법위반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2003년 5월엔 <아리랑> 출간 10주년을 맞아 소설의 주요 무대가 된 전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에 ‘아리랑 문학관’이 개관했다. 현대문학상, 대한민국 문학상, 소설문학작품상, 단재문학상 등을 받았다. 
2> 고선웅 - 뮤지컬 <아리랑> 각색의 글 
언제 그랬나 싶을 만큼 달라졌다.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눈앞에서 노상 일어난다. 조금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 그것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어 세상을 바꾼다. 그 속도는 훨씬 가팔라졌다. 그래서였을까? 옛 것은 그만큼 더 빨리 잊혀져 갔다. 문득 주위를 보라.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기를 꺼려한다. 과연 그런 대세는 정당한가 궁금했다. 

현재의 풍요를 우리 노력의 대가라고 온전히 누리고 살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 터전을 버텨내고 지켜낸 선배와 선조들에 의해 뿌려진 씨앗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먼 옛날 얘기, 아니다. 근 백 년의 역사가 그렇다. 파란과 곡절의 일제강점기를 보라. 그 때 만일 우리의 신념을 다 털어 팔고 던져버렸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 아닌가. 지배자들의 이야기, 아니다. 민초들의 얘기다.   

환란 속에서도 선조들은 후손을 낳았다. 그 후손은 또 파란만장한 삶을 실타래로 풀어내며 후손을 낳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자명하게 여기에 있다. 우리의 몸 속 면면히 흐르는 恨과情이 어찌 하루 아침의 것이랴. 그 말로는 다 못할 사연들을 노래 한 자락에 실어 담았다. 아리랑에 담았다. 

그래서 아리랑이다.

좋아도 불렀고 슬퍼도 불렀다. 만주에서 하와이에서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불렀다. 새 생명이 탄생했을 때도 그 생명이 한 줌 재로 떠날 때도 아리랑을 불렀다. 그러니 어찌 우리의 삶이 아리랑이 아니랴. 그 어느 때라도 진실과 본질은 진부하지 않다. 그 시대의 진실은 말을 걸어왔고 나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누군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면 그 영광은 내가 차지하고 싶었다. 과장과 포장을 걷어내고 진실과 대면하는 애통한 카타르시스를 만들고 싶었다. 심장이 더워지고 살갗이 바짝 돋는 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각색을, 아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3> 뮤지컬 <아리랑> 시놉시스
일제강점기, 죽산면을 배경으로 일곱 명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펼쳐진다. 방수국과 차득보는 사랑하는 사이다. 송수익의 노비였다가 우체국 소사로 일하는 양치성은 수국을 짝사랑한다. 차득보의 동생 옥비는 개화사상을 지닌 양반출신 송수익을 흠모한다. 수익 역시 옥비를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한다. 감골댁의 아들이자 수국의 오빠인 방영근은 빚 20원에 하와이에 역부로 팔려간다. 
옥비의 아버지 차갑수는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지주총대를 과실치사한 죄로 총살당하고 그 충격으로 실성한 어머니 역시 자살한다. 일본 앞잡이였던 아버지가 의병들에게 살해당하자 양치성은 수익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황국의 신민으로 충성할 것을 서약한다.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송수익은 의병이 되고 지삼출, 방대근, 승려인 공허와 더불어 항일운동에 뛰어든다. 
한편 빼어난 외모를 지닌 감골댁의 딸 수국이는 미선소에서 일본앞잡이 감독관인 백남일에게 유린당하고 이에 분개한 득보는 백남일의 눈을 실명시켜 일경들에게 잡혀간다. 일진회 간부 이동만의 생일 축하연에서 소리를 하는 옥비를 본 감찰국장 고마다는 오빠인 득보를 풀어주는 조건을 달아 옥비를 첩으로 삼는다. 송수익은 전쟁터에서도 옥비를, 옥비는 고마다에게 유린을 당하면서도 송수익을 그리워한다. 풀려난 득보는 감골댁의 아들 대근이와 함께, 수국과 옥비의 복수를 계획하고 방영근은 하와이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송수익과 공허, 삼출 일행은 일본의 대토벌에 밀려 의병을 해산하고 독립군과 동민들을 데리고 만주로 떠난다. 일본의 앞잡이가 된 양치성 역시 송수익을 추적하여 같은 열차에 몸을 싣는다. 훈춘사건을 빌미로 일본토벌대의 조선인 살육이 자행되면서 감골댁도 양치성에게 살해당한다. 양치성은 농간을 부려 수국이와 강제로 동거하고 임신까지 시킨다. 자신의 어미를 죽인 게 양치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수국이는 치성을 죽이려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임신한 아이마저 사산한다. 이 사실을 안 득보는 울분을 토한다. 
한편, 관동군사령부 폭파를 계획하던 송수익은 양치성이 속한 관동군에게 잡히고 처형당할 위기에 빠진다. 공허 일행은 구출작전을 짜며 피로써 결의를 다진다. 
송수익은 굳은 절개를 지키며 처형장에 서고 상여꾼으로 변장한 공허일행이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인다. 이 와중에 양치성은 일본군에게 버림을 당해 죽고 수국과 득보도 죽는다. 공허는 기관단총으로 일군들을 죽인다. 남은 생존자들은 죽은 득보와 수국을 상여에 싣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먼 길을 향해 떠난다. 하와이에 있는 방영근은 아들을 낳아 득수라고 이름을 짓고 샌달우드나무를 당산나무 삼아 절을 올린다. 아리랑이 끝난다. 
4> 뮤지컬 <아리랑> 스태프 
· 극본, 연출 – 고선웅
극작 : 락희맨쇼, 살색안개, 서브웨이, 맨홀 추락사건, 이발사 박봉구, 깔리굴라1237호, 성인용 황금박쥐, 남한산성 외
작.연출 : 원더풀라이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남자넌센스, 마리화나, 팔인, 강철왕, 들소의 달, 인어도시 외 
각색.연출 : 변강쇠 점 찍고 옹녀, 홍도, 푸르른날에, 오빠가 돌아왔다, 칼로막베스 외
연출 : 오늘, 손님이 오신다 외
수상 : 한국일보 신춘문예희곡 당선 (1999, 우울한 풍경 속의 여자), 국립극장 창작공모 당선 (2000, 떠도는 者, 정여립), 옥랑희곡상 (2001, 천적공존기),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06), 서울연극제 우수상 (2010, 들소의 달),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출상 (2010, 칼로막베스), 차범석 희곡상 (2014, 변강쇠 점 찍고 옹녀)  
· 작곡 – 김대성
작곡 : 화선 김홍도, 고려의 아침, 명성황후 (발레), 황진이, 태풍, 2002년 대전 월드컵 전야제
오페라 : 실크로드 외 다수
수상 : 제 6회 한국뮤지컬대상 음악상, 2002년 KBS 국악 작곡대상, 2002년 대한민국 합창제 작품상, 2004년 소리마당 주최 ‘한국 음악을 이끄는 10인’선정, 2007년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 <교성곡 ‘풀’>
음반 : 시집가는 날, 산화가, 사랑 꽃, 다람쥐, 청산별곡 등 개인음반 총 8장 발매 
· 안무 – 김현
2013년~ 현재 Poland contemporary dance Company ”Art Color Ballet“ 초빙 상주 안무가
안무 및 출연 : visual art project <crow> , noise sound performance with bob van beaten, (screen & sound fest) “unLIMITed” perform by RH+, (screen & sound fest) “unLIMITed” perform by RH+ duo, <RH+> by renataskobo, hyunkim, (Krakow, Poland), <ghostay> by art color ballet (Krakow, Poland, World Bodypainting Festival (Austria, 2013) installation by art color, 서울국제무용페스티발<돗가비>, 인천국제무용페스티발 초청 공연 <돗가비>, 인천국제무용페스티발 초청공연 <일탈>, 국립무용단 기획공연 “바리바리촘촘디딤새” <일탈>
안무 및 연출 : (sounds of music fest) by art color ballet
뮤지컬 : 꽃신, 로스트 가든 (협력 안무)
뮤지컬 :노틀담드 파리 
수상 : 대한민국무용대상 대통령상,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한국무용협회 특상
· 무대디자인 – 박동우
뮤지컬 : 영웅, 명성황후, 그날들, 퀴즈쇼, 서편제, 겨울연가, 몽유도원도 외
연극 : 산불, 침향, 시련, 고도를 기다리며, 내마 외
오페라 :오르페오와에우리디체, 파우스트, 가면무도회, 토스카, 라보엠 외 
무용 : 가야, 춤춘향, 공자, 꽃의 전설 외
콘서트 : 조용필 40주년 기념콘서트, 조용필 35주년 기념콘서트
수상 : 2012 예그린어워드 무대미술상, 2010 더뮤지컬어워즈 무대미술상, 2010.1997.1996.1995 한국뮤지컬대상 무대미술상, 2010.2005.1995.1991.1989 서울연극제 무대미술상, 2006 이해랑 연극상, 2005 문화관광부장관표창, 2000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00,1991 동아연극상미술상, 1998 한국연극 무대예술상, 1996 한국연극예술상
· 조명디자인 – 사이먼코더 (Simon Corder)
Angers Nantes Opera, English National Opera, English Touring Opera, La Scala (Milan); LA Opera,Teatro Colon (Buenos Aires), TeatroRegio (Parma), Teatrodelle Muse (Ancona),  TeatroLirico di Cagliari,Teatro Verdi di Pisa,Opéra Municipal (Marseille), Opera Holland Park, Opera North (Leeds),Operosa (Bulgaria/Serbia), Palau des les Arts (Valencia),  OTC (Ireland), The Royal Opera House (London),  Scottish Opera (Glasgow), Welsh National Opera (Cardiff), Wexford Festival Opera등 세계 유수의 오페라 컴퍼니의 조명 디자인을 담당하였으며, 유럽과 남미 여러 곳에서 공연된Operama의<아이다>경기장 버전의 영상을 디자인하였다. 
The Bush Theatre, Lumiere& Son, The Lyric Hammersmith, The National Theatre, Peter Hall Company, Royal Shakespeare Company, Royal Court등의 공연을 위해 디자인을 하였으며, 웨스트엔드에서도  다수의 작품이 공연 되었다. 2004년 올리비에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
무용 작품으로는 1994년부터 The Featherstonehaughs, The Cholmondeleys  와 작업해오고 있으며, 안무가 Steven Koplowitz과 영국과 독일에서 작업하였다. 2009년과 2011년에는 린츠(Linz) 의Landestheatre에서 무용극의 무대와 조명 디자인을 하였다.
1995년에는 세계 최초의 야간 개장 동물원으로 100만명 이상 관람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야간 사파리 (Night Safari)’를 위한 조명을 디자인 하였으며, 이어 중국 광저우의 “야간 사파리” 조명 또한 디자인 하였다. 현재 암스테르담의 “Artis Zoo,”  샤먼의 “야간 사파리”, 아르메니아의 “예레밴 동물원”과 작업해오고 있다.
형광등을 활용한 작품을 포함 설치 작품인 ‘Bough 1 (London, 2004)’, ‘Bough 2 (Glasgow 2006)’, ‘Winter Garden (Durham 2009)’을 제작하였으며, 그 중 하나인 ‘Standing Still (2002)’는 쉐우드 숲의 고대 오크나무 사이를 지나는 야간 산책길이며, ‘Cascade (2006)’은 Alnwick Garden 에 있는 작은 폭포와 그 주변에 조명을 설치한 것으로 세계문화정상회의가 의뢰로 디자인 한 것이다.
· 음향디자인 – 김기영 
뮤지컬 : 원스, 고스트, 엄마를 부탁해, 광화문 연가, 천국의 눈물, 빌리 엘리어트, 내 마음의 풍금, 형제는 용감했다, 헤어스프레이, 시카고, 맘마미아!, 아이다, 듀엣 외 
콘서트 : 이문세, 신승훈, HOT, 신화 , GOD, 싸이 외 
행사 : 2012 핵안보 정상회의 문화행사 음향감독,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개.폐막식 음향감독
수상 : 제 3회 뮤지컬어워드 음향디자인상, 제 5회 뮤지컬어워드 음향디자인상, 제 3회 한국뮤지컬대상 기술상
· 의상디자인 – 조상경
영화 : 꿈보다 해몽, 상의원, 봄, 나의 독재자, 군도:민란의 시대, 감시자들, 신세계, 26년, 고지전, 후궁 : 제왕의 첩, 만추, 초능력자, 이끼, 박쥐, 그림자 살인, 모던 보이, 타짜, 괴물, 친절한 금자씨, 달콤한 인생, 얼굴 없는 미녀, 올드보이 외 
연극 :리타,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
수상 : 2014년 대종상 영화제 의상상, 2008년 영평상 영화제 기술상, 2007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기술부문, 2007년 대종상 영화제 의상상
· 분장디자인 – 김유선 
뮤지컬 :원스, 빌리 엘리어트, 맘마미아!, 시카고, 몬테크리스토, 모차르트, 삼총사, 헤어스프레이, 명성황후, 겨울나그네, 렌트, 듀엣, 로마의 휴일, 키스미케이트, 캬바레, 유린타운, 라스트파이브이어스 외 
수상 : 제 15회 한국 뮤지컬대상 기술상, 제 6회 한국 뮤지컬대상 기술상 
· 음악감독 – 오민영
뮤지컬 : 시카고, 아이다, 렌트, 헤어스프레이, 엄마를 부탁해 외 
연주자 : 아이다, 라스트 5이어스, 댄싱 섀도우, 유린타운, 미스 사이공, 헤어스프레이, 미녀와 야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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